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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혼합효과 모형에서

실험조건 효과 검정을 위한 절차 비교

 신   유   철                 이   우   열†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에서 실험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모형설정 

방법이 실험조건의 효과를 탐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조

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생성모형의 무선효과의 복잡성을 변화시키면서 모형을 선택하는 

전략에 따른 1종 오류비율과 검정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대모형 접근(또는 무선기울기 

모형)은 자료의 무선효과 구조가 단순한 조건에서 실험조건 효과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검증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검정력을 보였다. 반면, 모형비교 접근을 사용했을 때는 본 연구의 모

든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1종 오류비율이 유의수준에 근접하면서도 최대모형 접근에서보다 우

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검정력을 나타냈다. 실험 연구자가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분석도구

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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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

은 자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종속

변인의 반응들 사이의 상관을 고려할 수 있는 

통계모형이다(Gelman & Hill, 2007; Pinheiro & 

Bates, 2000; Raudenbush & Bryk, 2002; Snijders 

& Bosker, 2011). 심리학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또는 표집 방법 등의 이유로 자료가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에 본 모형을 활용한다. 연

구자에 따라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다층모

형(multilevel model) 또는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모형은 언어 심리학 분야에서 실험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것이 제안되었고(Baayen, 

Davidson, & Bates, 2008), 그 이후 타 분야의 

심리학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

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Judd, Westfall, 

& Kenny, 2012; Meteyard & Davies, 2020). 몇몇 

연구들(Brown, 2021; Magezi, 2015; Singmann & 

Kellen, 2020)은 실험 연구자들을 위해 선형 혼

합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lme4 패키지(Bates, Mächler, Bolker, & Walker, 

2015)와 같은 선형 혼합효과 모형 적용을 위

한 R 패키지가 보급되어 실험 연구자들이 쉽

게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 

모형이 연구자료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사용

되어야 하는지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

건 효과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 실험자료

의 특성에 따라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적용하

는 절차를 조사하였다. 앞으로, 서론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두 

종류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실제로 

사용함에서의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둘째, 

두 종류의 모형선택 전략, 즉 최대모형 접근

과 모형비교 접근을 비교하고,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자료 분석을 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

  실험자료 분석 도구로서 선형 혼합효과 모

형의 사용을 제안하는 논문들은 전통적 분석

방법인 Fisher(1921)의 변량분석이 심리학 실험

자료의 특성을 불완전하게 반영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흔히, 심리학 실험에서 종속변인은 한 실험조

건 안에서 여러 문항(또는 자극)을 통해 측정

된다. 그리고 참가자가 실험조건 모두에 반복

해서 노출되는 참가자 내 설계(within-participant 

design)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각 문

항의 난이도와 같은 특성(문항효과)과 참가자

의 개인차가 동시에 종속변인의 변산성을 설

명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은 참가자 내 설계 실험

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종

속변인의 전체 변량에서 참가자의 개인차를 

포함하고 남은 잔차의 변량을 이용해 실험조

건의 효과를 검정(test)한다. 전통적인 반복측

정 변량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의 변산성을 설명

하는 요인으로 참가자의 개인차와 잔차, 두 

개의 요인만을 가정한다. 그러나 문항효과와 

같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속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잔차들 사이의 상관

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1종 오류가 유의수

준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Scariano & Davenport, 1987). 선형 혼합효과 모

형은 복수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모형에 

포함하여 이론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

는 모든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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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극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할 

선형 혼합효과 모형은 참가자효과와 문항효

과를 무선효과로 포함하는 “교차 무선효과를 

가진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 with crossed random effects)”이다.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실제 실험자료에 적

용하여 모형의 특징을 설명한 예를 위해서 

Lee(2020)를 참고할 수 있다. Lee(2020)에서 사

용된 예제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담화(discourse) 안에서의 문

장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

사하는 것이었다. 종속변인으로서 검사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걸린 반응시간이 측정되었

고, 독립변인으로서 검사문장의 주어가 이전 

문장들과 일치하는지(일치 대 불일치)와 검사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었는지(언급 대 생략)가 

조작되었다. 실험 문항으로 사용된 문장들은 

모든 실험조건에서 반복되었으며 각 실험조건

에 맞게 특징이 수정되었다. 참가자 내 설계

를 사용하여 모든 참가자는 모든 실험조건에

서 종속변인이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설

계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자는 종속변인

인 반응시간이 독립변인인 실험조건 이외에 

참가자와 문항의 변산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선형 혼합효과 모형은 

이처럼 종속변인을 설명할 것이라고 연구자가 

가정하는 모든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할 

수 있다. 

  모형설정

  선형 혼합효과 모형은 하나의 연속형 종속

변인을 고정효과(fixed effect), 무선효과(random 

effect), 그리고 잔차(residual)의 합으로 설명한

다. 고정효과는 자료의 상위수준 단위(즉, 참

가자와 문항)에서 평균적으로 갖는 독립변인

의 효과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조건 

효과(experimental condition effect)와 상호교환 

가능한 용어이다. 무선효과는 자료의 상위수

준 단위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갖는 독립변

인의 효과를 가리킨다. 그리고 잔차는 모형이 

종속변인에 대해 예측하는 예측값과 종속변인

의 차이로서, 각 잔차 사이의 관계는 서로 독

립(independence)임이 가정된다.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

자가 가정하는 무선효과의 구조에 따라서 하

나의 자료에 복수의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선절편(random intercept-only model) 

모형은 자료의 상위수준에서 하나의 무선효과

만을 갖는 모형이고, 무선기울기 모형(random 

slope model)은 상위수준 단위에서 여러 개의 

무선효과를 갖는 모형이다(Snijder & Bosker, 

2011). 

  앞으로 본 논문 전체에 걸쳐 2 × 2 참가자 

내 설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두 개의 실험

조건 A, B는 각각 두 개의 수준(각각 a=1과 

2; b=1과 2)을 갖고 있다. 두 독립변인은 모두 

참가자 내 변인으로서 J명의 참가자(j=1,…,J)

는 요인이 교차되는 모든 수준(즉, a=1/b=1, 

a=1/b=2, a=2/b=1, a=2/b=2)에서 종속변인이 

측정된다. 각 수준에서 종속변인은 I개의 문

항(i=1,…,I)을 통해 측정된다. 모든 문항들은 

모든 수준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 이 때, 실

험조건 A의 a수준과 실험조건 B의 b수준에서 

j번째 참가자와 i번째 문항으로부터 측정된 종

속변인 

을 설명하는 무선절편 모형(M1)은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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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 2 참가자 내 설계 실험에서의 가상 인 결과

  수식에 표현된 기호는 각각 다음을 나타낸

다. 우선, 더미 코딩된 변인   

은 단순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위한 항을 

나타낸다.   은 종속변인이 독립변인 

A의 1수준에서,   은 A의 2수준에서, 

  은 독립변인 B의 1수준에서,   

은 B의 2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각각 나타낸

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항 은 독립변

인 A과 B가 모두 2수준일 때만 1로 코딩되고, 

나머지 수준에서는 0으로 코딩된 더미변인이

다. 고정효과    은 평균적인 참가

자와 문항이 갖는 절편, 단순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은 A, 

B가 모두 1수준에서의 종속변인의 평균, 

은 B가 1수준일 때의 A의 단순주효과, 는 

A가 1수준일 때의 B의 단순주효과, 은 A

와 B의 상호작용효과로 각각 해석한다. 무선

절편 모형에서 참가자 무선효과 와 문항 

무선효과 는 개별 단위가 갖는 효과, 즉 

고정효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석한다. 

두 무선효과는 평균을 0으로 하는 정규분포 

 ∼  ,  ∼ 를 각각 따른다고 

가정한다. 모형에서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고려하고 남은 잔차인 는 반응 와 

예측값 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 또한 정

규분포  ∼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선형 혼합효과 모형에서의 효과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2 × 2 참가자 내 설계 실험에서의 

가상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네 점 

㉠, ㉡, ㉢, ㉣는 각각 실험조건의 네 수준에

서의 평균을 나타낸다. 먼저, 절편에 대한 고

정효과 은 독립변인 A와 B의 수준이 1일 

때의 평균값, 즉 ㉠을 나타낸다. 고정효과 

와 는 독립변인 A와 B의 수준이 1에서 2로 

변화했을 때의 평균차이, 즉 ㉠-㉢, ㉠-㉡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고정효과 은 한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다른 독립변인의 효과의 차이, 즉 (㉠-㉢)-(㉡-

㉣)을 나타낸다. 참가자 무선효과 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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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의 반응경향성, 즉 종속변인이 평균으

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의 무선효과가 0.1이라면 이 참가

자는 독립변인의 모든 수준에서 평균적인 참

가자에 비해 0.1 큰 예측값을 가질 것임을 의

미한다. 문항 무선효과  또한 참가자 무선

효과와 마찬가지로 평균반응에서 떨어진 거리

로서 해석한다. 

  무선기울기 모형(M2)은 수식 (2)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2)

  무선절편 모형과의 차이는 참가자 무선효과

가 모든 고정효과에 대응된 것이다. 4개의 참

가자 무선효과  는 고정효과 

 에 대한 개인차로서, 실험조건 

효과의 크기가 참가자마다 다를 때 이를 모형

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림 1의 예시를 들어 설

명하면, 무선절편 모형은 개별 참가자가 실험

조건의 모든 수준에서 동일한 반응경향성을 

가질 것이라는 제약을 갖고 있고, 만약 참가

자마다 그림 1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모든 참가자의 예측값에 대한 그래프는 서로 

평행이동을 통해 겹쳐질 수 있다. 반면, 무선

기울기 모형은 참가자마다 실험조건 효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가자마다 다른 기울기를 갖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포는 수식 (3)과 같이 

다변량 정규분포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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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은 
 , 

 , 
 , 



이며 이 모수들은 고정효과  

에 대한 개인차의 변산성의 크기를 나타낸

다. 각 무선효과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방향

과 강도를 나타내는 공분산은  ,  ,  , 

 ,   ,을 통해 고려한다. 예를 들어, 

 가 0보다 크다면, 이는 단순

주효과의 무선효과 이 0보다 큰 참가자가 

절편에서의 무선효과   역시 0보다 클 가능

성이 큼을 의미한다. 무선효과의 구조와 관련

하여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무선기울기 

모형은 무선절편 모형과 서로 포함관계(nested 

structure)에 있으며, 모수의 수의 관점에서 복

잡성이 추가된 모형이라는 것이다. 실험조건 

효과와 관련된 참가자 무선효과에 변산성이 

없다면, 즉 공분산구조 행렬에 포함된 모수 

중 
를 제외한 9개의 모수를 0으로 고정시키

면 무선절편 모형과 동일한 모형이 된다. 

  주요문제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실

험심리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질문 중 하나

는 모형 적용을 위한 절차에서 해야 하는 일

련의 선택들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자는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i) 여러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해야 하며, ii) 모형의 

모수추정방법, 그리고 iii) 가설검정 방법을 가

능한 선택지 내에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각

각의 선택에 따라서 실험조건 효과의 검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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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분석방법에 연구

자의 개입 여지가 적고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변량분석에 익숙한 실

험심리학자들이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설정은 어떤 기준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핵심 기준은 실험조건 

효과의 정확한 탐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

계모형은 수집된 자료를 생성한 참모형이 존

재하며 해당 참모형이 분석을 위해 설정된 모

형과 일치한다는 가정이 만족될 때 올바른 

결론을 보장한다(LeCam, 1953; Wald, 1949). 

즉,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탐지하려는 효과의 

추정값에 대한 기댓값이 모수와 일치하고

(unbiased), 추정값의 표준편차 또한 편향이 존

재하지 않는다. 반면, 자료를 생성한 참모형과 

분석모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정값과 그 표

준오차 중 적어도 하나에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탐지하려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과도하게 민감한 기준으로 

탐지하여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1종 오류)

나,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탐지하여 영가

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연구자들이 연구가설에 대해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심리학 실험자

료 분석을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변량분석과 비교

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는 실험자료의 특성에 따른 모형의 수행

을 평가하는 것이다. 변량분석에서는 자료가 

모형의 분포적 가정을 만족할 때와 그렇지 못

했을 때 가설검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와 가설검정 결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Brown & Forsythe, 1974; Lix, Keselman, & 

Keselman, 1996; Tomarken & Serlin, 1986). 선형 

혼합효과 모형 역시 분포적 가정에 의존한다

(Verbeke & Lessafre, 1996). 하지만, 실험자료 

분석모형으로서 변량분석의 한계점을 지적

한 연구의 수는 많으나(Baayen et al., 2008; 

Barr, Levy, Scheepers, & Tily, 2013; Raajimakers, 

Schrinemakers, & Gremmen, 1999), 실험자료 특

성에 따른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가설검증 능

력을 보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실험조건 효과의 유의성에 주로 관심을 갖는 

실험연구자가 자료의 무선효과 구조에 대한 

가정을 갖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니므

로, 무선효과 구조1)의 관점에서 자료의 특성

에 따른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수행을 연구하

는 것은 실험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실험연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수와 실험설계에서의 모형 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변량분석은 잔차의 변산성

에 대한 가정이 단순하므로 실험설계가 복잡

해지더라도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많이 증

가하지 않는다. 반면, 선형 혼합효과 모형은 

실험설계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필요한 모수의 

수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실험설계를 고려하는 연구자는 모형의 복잡성

과 간명성 사이에서 선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실험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 수가 비실험연구

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실험연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

1) 본 원고에서 무선효과 구조(random effects structure)

는 종속변인의 변산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공

분산구조를 통칭하기 위해 사용된다(Barr et al., 

2013).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는 무선효

과 구조의 부분집합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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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참가자 수와 설계의 복잡성에 대한 증거

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실험

연구들의 참가자 수와 설계를 조사하였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과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 및 성격’,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서 참가자 내 실험 설계가 적용된 실

험 논문 18개를 조사한 결과 참가자 수의 중

앙값은 36이었으며, 그중 13개의 논문(72.2%)

이 10-50명 사이의 참가자를 사용하였다. 또

한, 참가자 내 설계 실험을 수행한 논문 18개 

중 독립변인의 수가 두 개인 연구는 9개(50%)

이고, 세 개인 연구는 5개(27.77%)였다. 또한, 

18개 중 7개(38.89%)의 연구에서 독립변인에 

걸친 전체 수준의 수가 4개를 초과하였고 수

준 수의 범위는 8에서 18이었다. 

모형선택 방법: 최 모형 근과 모형비교 근

  실험자료를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선

택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

었다. 첫째, 무선기울기 모형만을 사용하여 실

험조건 효과를 검정하는 방법이다(최대모형 

접근, Barr et al., 2013). 해당 접근의 무선기울

기 모형은 연구 설계에 의해 가능한 최대로 

복잡한 형태의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 행

렬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실험설계에서 만들

어지는 최고차원의 상호작용효과와 그 아래의 

모든 검정 가능한 효과를 분석에 포함하는 변

량분석의 관행과 일치한다. 둘째, 하나의 자료

에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을 각각 

적합한 후 모형비교를 통해 선택된 모형을 실

험조건 효과 검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모형

비교 접근, Matuschek, Kliegl, Vasishth, Baayen, 

& Bates, 2017). 이 방법은 모형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찾고 이를 통해 예측변인의 효

과를 검정하는 회귀분석의 관행과 일치한다.

  논리적으로, 모형비교 접근은 최대모형 접

근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이므로 

두 접근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절

차를 통해 얻어지는 이득의 관점에서 살펴보

아야 한다.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는 상황에서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을 사용한 추

론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첫째로는 실

험을 통해 얻은 심리학 자료가 무선기울기 모

형의 가정을 잘 만족하고, 둘째로는 자료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모형비교 접근에서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

기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더라도 대부분 무

선기울기 모형이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

면 다음의 경우에는 모형비교 접근이 최대모

형 접근과 추론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

조가 실제로 무선절편 모형의 가정과 더 가까

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모형비교 접근의 

모형비교 과정에서 무선절편 모형이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두 접근 사이에서 실험

조건 효과에 대한 추론결과가 정확히 일치하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대모형(무선기울

기 모형)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검정력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Bates, Kliegl, 

Vasishth, & Baayen, 2015). 둘째, 참가자 무선효

과의 공분산구조가 실제로 무선기울기 모형의 

가정과 더 가깝지만, 표본 수와 비교하면 모

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무선기울기 모형을 

사용했을 때 모수추정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최대모형 접근을 통한 가설검정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뢰롭지 않을 것이다

(Maas & Hox, 2005). 모형비교 접근을 통한 가

설검정 역시 모형비교 과정에서 무선절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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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선택되더라도 잘못된 모형설정으로 인한 

부정확한 추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Rao, 

1971).

  몇몇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실험자료를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추론 

능력을 평가했다. Barr 등(2013)은 직접적으로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 사이에서 자

료생성모형(data generating model)이 무선기울

기 모형일 때 실험조건 효과를 탐지하는 비율

을 비교했다. 그 결과, 모형비교 접근에서 1종 

오류비율은 최대모형 접근에서보다 더 높았던 

반면, 통계적 검정력에 있어서는 두 접근 사

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동일한 

연구질문에 대해 조사한 Matuschek 등(2017)은 

최대모형 접근이 모형비교 접근에 비해 검정

력이 낮을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자료생성

모형(data-generating model)이 무선절편 모형이

거나 무선기울기 모형이더라도 참가자 무선효

과의 분산크기가 작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

났다. 두 연구 사이의 일치되지 않은 결과는 

첫째, 모형비교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 다르고 

둘째, 시뮬레이션 조건의 수준 가운데 무선효

과와 잔차의 분산을 조작한 강도가 다르기 때

문으로 보인다. Barr 등(2013)과 Matuschek 등

(2017)은 모두 50명 이하의 참가자 수를 사용

하였지만,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참가자 수를 

조작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선행연구인 

Luke(2017)는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참가자 수

와 문항 수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무선기울

기 모형의 수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수

추정 방법과 가설검정 방법에 무관하게 참가

자 수와 문항 수가 모두 36 이상일 때 적절한 

수준의 1종 오류비율이 산출되었다. 

  복잡한 실험설계에서의 무선기울기 모형의 

수행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된 시뮬레이션 연

구들은 모두 두 수준을 포함한 하나의 실험조

건을 가진 실험설계를 가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험설계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경험적 

연구의 설계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무선

기울기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단순절편 모형과 

비교하면 두 개의 모수(
)만이 추가되어

서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선택 전략을 반복측

정 요인설계(repeated-measures factorial design)와 

같은 복잡한 실험설계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요인설계에서의 

선형 혼합효과 모형의 수행을 보고하였다. 

Park, Cardwell과 Yu(2020)는 2×2와 2×2×2 설계

에서 무선효과의 설정을 달리하여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의 수행을 평가했다. 두드러진 결과

는 자료생성모형이 단순절편 모형과 같이 단

순한 모형일 때 최대모형을 사용할 경우 높은 

비율(2×2와 2×2×2 요인설계에서 각각 33%와 

95%)로 모형의 모수 정과정에서 수렴실패

(convergence failure)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실험조건 효과의 추정값은 모든 자료생성모형

의 무선효과의 구조와 상관없이 편향이 작았

다. Lee(2020)는 2×2 설계에서 선형혼합효과 

모형의 수행을 변량분석의 관행에서의 수행과 

비교하였다. 자료생성모형이 무선기울기 모형

인 경우에 변량분석을 사용했을 때보다 검정

력은 더 높은 반면 1종 오류비율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 논문 모두에서도 

무선효과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서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에 따른 실험조건 효과

의 검정결과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의 구조와 

그 크기를 조작해서 모형설정 방법에 따른 추

론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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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

  본 연구의 목적은 반복측정 요인설계로부터 

수집된 실험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사용할 때 실험자료 특성에 따라

서 모형선택 전략이 실험조건 효과 검정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자료

생성모형의 무선효과 구조의 복잡성에 따른 

두 종류의 선형 혼합효과 모형(즉,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모수복구(parameter recovery) 능력은 어떠

한가? 둘째, 자료생성모형의 무선효과의 구조

의 복잡성에 따른 두 종류의 모형선택 전략

(즉,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이 상호

작용 효과를 정확히 탐지하는 능력(탐지율, 

detection rate)은 어떠한가? 상호작용 효과를 

관심 모수로 사용한 이유는 실험연구에서 요

인설계를 사용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호작용 

효과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Maxwell & 

Delaney, 2017).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특정 연구 상황에 맞게 난수 

생성기를 사용해서 자료를 충분한 수로 생성

한 후, 각각의 자료에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이다(Metropolis, 1987). 본 연구

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생성모형과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고 각 조건에서 자

료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평가할 분석도구를 

사용해서 생성된 자료를 분석한다. 셋째로, 평

가지표를 정의하고 개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를 종합하여 평가지표를 계산한다. 마지막으

로, 계산된 평가지표를 통해 분석도구의 성능

을 평가한다. 

자료생성모형과 시뮬 이션 조건

  2 × 2 참가자 내 설계를 위한 선형 혼합효

과 모형이 자료생성모형으로 사용되었다(표 

1.a). 실험조건 효과를 탐지하는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 고정효과의 크기를 조작하였고,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자료의 특성인 무선효과 

구조의 복잡성은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크기

와 구조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i) 

고정효과 의 크기, ii)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

산에 대한 모수와 iii)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

산구조가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조작되었다(표 

1.b). 

  고정효과 는 0, 0.2, 0.5의 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잔차의 분산은 1이므로 Cohen’s d 

해석에 따르면 설정된 수준은 각각 ‘효과크기 

없음, 작음, 중간’에 해당된다(Cohen, 1988).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 는   , 

  ,    세 수준으로 설정

하였다.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작을수록 

실험 참가자들 간 종속변인의 유사성이 크다

는 의미이다. 잔차 분산의 약 50%에 해당하

는 큰 크기의 참가자 무선효과 분산은 실제 

실험자료를 반영한 것이다(Lee, 2020).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무선절편(random intercept- 

only), 분산성분(variance component), 비구조

(unstructred) 구조로 설정했다. 참가자 무선효

과의 공분산구조와 모수는 표 1.c에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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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생성모형

모형 

                    

의 분포는 표 1. (c) 참조,

 ∼  , 
 ∼  

(b) 시뮬레이션 조건

조건 모수 수준 해석

조작된 조건  0, 0.2, 0.5 상호작용효과의 고정효과

 0.09, 0.25, 0.49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

  행렬 표 1. (c) 참조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

고정된 조건  0 절편, 단순주효과의 고정효과

 0.49 문항 무선효과의 분산

 1 잔차의 분산

J 30 참가자 수

I 10 실험조건의 수준별 문항 수

(c)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

공분산구조 공분산구조 행렬 출처

무선절편
















∼ 





























 
  
   

 Lee(2020)

분산성분
















∼ 





























 

  

   


Kwok, O. M., West, S. G., & 

Green, S. B.(2007)

비구조
















∼ 





























 

  

   

 Lee(2020)

표 1. 본 연구의 자료생성모형과 시뮬 이션 조건

다. 무선절편 수준은 자료생성모형이 무선절

편 모형임을 나타낸다. 분산성분에서는 절편

과 실험조건 효과들에 참가자의 개인차가 있

지만, 각 실험조건 효과의 참가자 무선효과 

사이의 상관계수는 0이었다. 즉, 한 참가자의 

상호작용효과의 크기는 그 참가자의 단순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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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lmer 설정

무선절편 모형
lmer(y~x1*x2+(1|participant)+(1|item), 

REML=F, data=dat)

무선기울기 모형
lmer(y~x1*x2+(x1*x2|participant)+(1|item), 

REML=F, data=dat)

표 2. lmer 함수에서의 분석모형 설정

과의 크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비구조 수준에

서는 실험조건 효과의 개인차가 체계적으로 

공변하였다. 

  반면, 시뮬레이션 조건에 걸쳐 다음의 모

수가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고정효과 , , 

는 0으로, 문항 무선효과의 분산 은 

  , 잔차의 분산 은 1로 고정했

다. 서론에서 언급된 최근 1년 한국심리학회

지에 출판된 실험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참가자 수는 30명, 문항 수는 수

준 당 10개로 설정했다.

  종합하여, 총 3 × 3 × 3 = 27개의 조건

으로부터 자료가 생성되었다. 실험조건마다 

1,000개의 자료 세트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총 27,000개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분석방법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시

뮬레이션으로 생성된 모든 자료가 서론에 

제시되었던 무선절편 모형(M1)과 무선기울기 

모형(M2)에 적합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무

선기울기 모형은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는 

비구조로서, 참가자 무선효과의 모든 분산과 

공분산이 모수로서 추정되었다. 선형 혼합효

과모형의 적합을 위해 R의 lme4 패키지(Bates 

et al., 2015)의 lmer 함수를 사용하였고, 추

정방법으로 전체정보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이하 FIML) 추정법을 사

용하였다. 표 2에 lmer함수에서의 두 분석모

형 설정을 제시하였다. lmer 함수의 기본설정

인 제약최대우도(restricted maximum lieklihood, 

REML) 추정법을 사용하면 두 모형이 서로 포

함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이하 LRT)을 위한 검정통계량이 점

근적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Gurka, 2006).

  두 번째 순서로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

기 모형 사이에서 LRT를 통한 모형비교가 이

루어졌다. LRT를 위해, 자유도를 두 모형의 

모수의 수 차이로 하는 카이제곱분포를 영가

설분포로 사용하는 LRT를 함께 수행하였다. 

카이제곱분포를 사용할 때의 기각값은 


 였다.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

형 사이의 편차가 기각값보다 더 클 경우 무

선기울기 모형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선절편 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세 번째 순서로 실험조건 효과에 대한 영가

설 검정 결과가 무선기울기 모형(최대모형)과 

모형비교 후 선택된 모형(선택모형)사이에서 

비교되었다. 실험조건 효과는 Wald 검정으로 

검정되었다. 추정값을 그 표준편차로 나눈 값

의 절대값이 Z분포의 97.5 백분위값인 1.96을 

초과하면 실험조건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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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의미 

(1)
 










추정값의 편향

(2)
 










추정된 표준오차

(3)
 








추정값의 표준편차 

(4)  


 표준오차의 편향 

(5)







 



  만약


⋅  ⋅이면

그밖의경우

95% 복구비율

표 3. 평가지표에 사용된 수식

평가지표

  모수복구에 대한 평가는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으로 추정한 실험조건 효과 

에 대해 이루어졌고, 추정값의 편향, 추정

된 표준오차의 편향, 95% 복구비율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

량의 계산식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추정값의 

편향은 모형 생성 시의 와 모수추정을 통

해 얻은 추정값의 기댓값 의 차이로 정

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 당 생성된 

1000개의 추정값의 평균과 모수의 차이(표 

3.1)로 편향을 계산하였다. 표준오차의 편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통계량을 계

산하였다. 첫 번째 통계량은 선형 혼합효과모

형에서 산출한 추정값에 대한 표준오차의 평

균을 구하는 것이다(표 3.2). 두 번째 방법은 

실험조건 당 생성된 1000개의 추정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이다(표 3.3). 그리고 두 통

계량의 차이(표 3.4)를 추정된 표준오차의 편

향으로 정의하였다. 95% 복구비율은 1000개의 

분석 가운데 추정값 과 추정값의 표준오차 

를 사용해서 구한 95% 신뢰구간이 모

수를 포함하는 분석의 비율(표 3.5)로 정의하

였다.

  탐지율에 대한 평가는 최대모형 접근과 모

형비교 접근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이

루어졌다. 탐지율은 1000개의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자료에서 검정도구를 통해 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자료의 비율로 정

의한다. =0인 조건에서의 탐지율은 1종 오

류 비율, >0인 조건에서의 탐지율은 통계

적 검정력을 나타낸다. 1종 오류 비율은 유의

수준 0.05에 가까울수록, 검정력은 1에 가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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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좋은 지표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칙(rule of thumb)에 따라서 1종 오류비율

은 0.03과 0.07 사이, 검정력은 0.8 이상일 때 

좋은 검정도구라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접근 사이에서 탐지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비교 접근의 모형비교 단계에서 

무선기울기 모형이 선택된 비율을 계산하였다. 

측되는 결과 

  모수복구

  복구비율은 자료생성모형과 분석모형이 일

치할 때 설정된 신뢰구간과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생성모형의 구조가 무선절편 모

형일 때는 분석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이, 나머

지 구조에서는 무선기울기 모형의 복구비율

이 0.95에 더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모형이 잘못 설정된 경우 추정값 또는 그 표

준오차에 편향으로 인해 복구비율은 설정된 

신뢰수준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법으로 사용한 FIML은 무선효과의 구조

와 상관없이 같은 크기의 고정효과를 산출하

므로 추정값의 편향의 크기는 두 분석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Snijder & Bosker, 

2011). 하지만 추정값의 표준오차는 실제보다 

복잡한 모형을 사용할수록 더 크게 추정되는 

반면 실제보다 더 단순한 모형을 사용할수록 

더 작게 추정된다. 따라서 복구비율은 다음의 

패턴으로 부정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자료생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 무선기

울기 모형을 통한 복구비율은 0.95보다 클 것

이다. 그리고 자료생성모형의 참가자 무선효

과의 분산이 커질수록 복구비율은 더 커질 

것이다. 둘째, 자료생성모형이 무선기울기 모

형일 때 무선절편 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사용

한 복구비율은 0.95보다 작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생성모형의 무선효과 구조가 복잡하고 

무선효과의 분산이 커질수록 복구비율은 더 

작아질 것이다. 

  탐지율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론의 정확

성은 모수복구와 마찬가지로 자료생성모형과 

추정에 사용된 모형의 무선효과 구조가 더 유

사할수록 높을 것이다. 자료생성모형이 단순

한 무선효과 구조(무선절편, 분산성분)인 조건

에서는 모형비교 접근에서 최대모형 접근에서

보다 무선절편 모형이 선택되는 비율이 더 높

을 것이다. 그러므로 1종 오류 비율이 최대모

형 접근에 따를 때보다 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며 검정력 또한 높을 것이

다. 해당 상황에서 두 접근 간 탐지율의 차이

는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커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료생성모형이 복잡

한 무선효과 구조(비구조)인 조건에서는 모형

비교 과정에서 무선기울기 모형이 더 많이 선

택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접근 간 탐지율의 

차이가 작을 것이다. 두 접근 사이의 탐지율 

차이는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커질수록 

더 작아질 것이다.

결  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수복구와 탐지율 순으

로 보고하였다. 

모수복구

  표 4에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른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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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0

0.09 -0.001 -0.002 0.003

0.25 0.002 -0.006 -0.005

0.49 -0.007 0.004 -0.008

0.2

0.09 0.000 -0.004 -0.005

0.25 -0.003 0.008 -0.005

0.49 -0.006 0.009 -0.005

0.5

0.09 0.003 0.005 -0.001

0.25 -0.006 -0.001 0.006

0.49 0.003 0.001 -0.005

주.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의 추정값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함

표 4. 실험조건 효과 추정값()의 편향

효과 추정값의 편향이 제시되었다. 예상결과

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추정값의 편향의 크기는 무선절편 모형과 무

선기울기 모형 사이에서 일치하였다. 편향의 

범위는 –0.006에서 0.009이었다. 이는 본 시

뮬레이션 조건에서의 작은 효과크기인 

=0.2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크기의 상

대적 편향에 해당한다(상대적 편향의 기준에 

대한 예로는 Enders, Keller, & Levy, 2018을 참

고).

  반면, 표준오차의 편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표 5). 무선절편 모형

은 자료생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 최대 

0.006의 작은 편향을 보였으나 자료생성모형

이 무선절편 모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관적으

로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였다. 편향의 크기

는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무선기

울기 모형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0.010 미만의 편향을 보였다. 다만, 자료생성

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이고, 참가자 무선효과

의 분산이 0.49인 조건에서는 편향의 크기가 

0.012로 실제보다 과대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을 이용한 모수복구 비율은 

표준오차의 편향의 패턴과 일치하였다(표 6). 

무선절편 모형은 자료생성 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 95%에 가까운 모수복구 비율을 나

타냈다(범위: 0.941-0.958). 반면, 자료생성 모

형이 무선절편 모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관적

으로 95% 미만의 복구비율을 보였다.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가 복잡하고 참가자 무

선효과의 분산이 커질수록 복구비율은 감소하

였다. 복구비율이 가장 낮은 시뮬레이션 조건

은 자료생성모형의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

구조가 비구조이고,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

이 0.49, 고정효과의 크기가 0.2인 조건이었으

며, 이 조건에서의 복구비율은 0.835였다. 무

선기울기 모형의 시뮬레이션 조건에 걸친 복

구비율의 범위는 0.937에서 0.970이었다. 자료

생성모형의 참가자 무선효과 구조가 무선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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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M1 M2 M1 M2 M1 M2

0

0.09 0.000 0.008 -0.002 0.009 -0.011 0.004

0.25 0.000 0.007 -0.013 0.002 -0.027 -0.002

0.49 0.005 0.012 -0.021 -0.002 -0.041 0.001

0.2

0.09 0.002 0.009 -0.006 0.005 -0.014 0.001

0.25 -0.005 0.002 -0.012 0.002 -0.026 0.000

0.49 -0.001 0.006 -0.020 -0.002 -0.046 -0.005

0.5

0.09 -0.006 0.003 -0.007 0.004 -0.005 0.009

0.25 0.001 0.008 -0.012 0.003 -0.020 0.005

0.49 -0.002 0.006 -0.015 0.003 -0.039 0.003

주. M1: 무선절편 모형; M2: 무선기울기 모형

표 5. 추정된 표 오차()의 편향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M1 M2 M1 M2 M1 M2

0

0.09 0.949 0.955 0.944 0.961 0.926 0.950

0.25 0.958 0.966 0.930 0.954 0.889 0.937

0.49 0.957 0.970 0.911 0.954 0.868 0.947

0.2

0.09 0.951 0.966 0.949 0.962 0.924 0.950

0.25 0.941 0.948 0.928 0.949 0.886 0.939

0.49 0.950 0.960 0.914 0.944 0.835 0.941

0.5

0.09 0.947 0.959 0.941 0.957 0.939 0.962

0.25 0.947 0.956 0.926 0.954 0.903 0.953

0.49 0.951 0.966 0.919 0.949 0.874 0.940

주. M1: 무선절편 모형; M2: 무선기울기 모형

표 6. 95% 신뢰구간을 이용한 모수복구비율

모형일 때, 또는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0.09인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주로 95%를 초과

하는 복구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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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최대 모형 모형비교 최대 모형 모형비교 최대 모형 모형비교

0.09 0.339 0.408 0.310 0.340 0.301 0.316

0.2 0.25 0.369 0.408 0.332 0.332 0.253 0.253

0.49 0.336 0.373 0.305 0.305 0.231 0.231

0.09 0.992 0.993 0.974 0.976 0.973 0.975

0.5 0.25 0.987 0.989 0.951 0.951 0.940 0.940

0.49 0.989 0.992 0.924 0.924 0.849 0.849

표 8. 실험조건 효과() 검정에서의 검정력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최대 모형 모형비교 최대 모형 모형비교 최대 모형 모형비교

0.09 0.045 0.051 0.039 0.041 0.050 0.055

0 0.25 0.023 0.042 0.046 0.046 0.063 0.063

0.49 0.030 0.043 0.046 0.046 0.053 0.053

표 7. 실험조건 효과() 검정에서의 1종 오류 비율

탐지율

  1종 오류비율

  표 7에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의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른 1종 오류비율이 제시

되었다. 다음 시뮬레이션 조건만 제외하고 적

절한 수준의 1종 오류비율을 보였다. 자료생

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이고 참가자 무선효과

의 분산이 0.25와 0.49 수준일 때 최대모형 접

근은 각각 0.023과 0.030의 1종 오류비율을 보

였다. 비구조 조건에서는 최대모형 접근과 모

형비교 접근에서의 1종 오류비율은 일치하였

다. 간단한 공분산구조 조건에서는 최대모형 

접근이 모형비교 접근에서보다 더 작은 1종 

오류비율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뮬레이

션 조건은 자료생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 참

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0.25인 조건이었고, 

이 조건에서의 1종 오류비율의 차이는 0.019

였다. 

  검정력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의 시뮬레이

션 조건에 따른 통계적 검정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표 8). 첫째, 고정효과의 

크기가 0.5일 때, 두 접근 모두에서 참가자 무

선효과의 구조와 분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0.8 

이상의 검정력을 보였고, 최대모형 접근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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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

무선절편 분산성분 비구조

0

0.09 0.009 0.620 0.837

0.25 0.011 0.999 1.000

0.49 0.008 1.000 1.000

0.2

0.09 0.003 0.646 0.862

0.25 0.012 0.999 1.000

0.49 0.009 1.000 1.000

0.5

0.09 0.006 0.599 0.847

0.25 0.011 0.996 1.000

0.49 0.007 1.000 1.000

표 9. 모형비교 근의 모형비교 과정에서 무선기울기 모형이 선택된 비율 

형비교 접근 사이의 검정력 차이도 모든 실험

조건에 걸쳐 0.003 이하로 작았다. 둘째, 고정

효과의 크기가 0.2일 때, 두 접근이 산출한 검

정력은 0.231에서 0.408의 범위를 보였다. 공

분산구조가 무선절편이 아니거나 참가자 무선

효과의 분산이 0.25 또는 0.49인 조건에서는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에서의 검정력

이 일치하였고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0.09인 조건에서는 모형비교 접근과 최대모형 

접근의 검정력 차이가 공분산구조에 따라서 

0.015-0.030이었다. 공분산구조가 무선절편인 

조건에서는 모형비교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모형 접근에서보다 검정력이 더 높았다. 

검정력의 차이는 0.039(참가자 무선효과 분산: 

0.025)에서 0.069(참가자 무선효과 분산: 0.09)

였다.

  표 9에 모형비교 접근에서 각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중 무선기울

기 모형이 분석모형으로 선택된 비율이 제시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자료생성모형

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 무선기울기 모형이 선

택되는 비율은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에 걸쳐 

최대 1.2%로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또한, 참

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작은 크기인 시뮬레

이션 조건에서 무선기울기 모형선택비율이 

87%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자료생성모형에 

무선기울기 구조가 없거나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이 0.09인 조건에서 모형비교 접근이 최

대모형 접근에 비해서 1종 오류비율이 유의수

준에 근접한 반면 검정력이 더 높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자료생성모형이 

무선기울기 모형이고 참가자 무선효과의 분산

이 0.25 이상인 조건에서는 모형선택 과정에

서 무선기울기 모형이 99% 이상 선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형 혼합효과 모형으로 심

리학 실험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특히 분석에 사용할 모형을 선택하는 전략이 

실험조건의 상호작용효과 검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454 -

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질

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자료의 무선효과의 구

조에 따라서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

형이 실험조건 효과를 추정하는 능력은 어떠

한가? 둘째, 자료의 무선효과의 구조에 따라

서 최대모형 접근과 모형비교 접근이 실험조

건 효과를 탐지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앞으

로, 각 연구질문에 대한 연구결과의 해석과 

실험연구자들을 위한 함의, 그리고 연구의 제

한점이 논의된다.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의 모수복

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결과와 일치

하였다(Gurka, Edwards, & Muller, 2011). 즉, 참

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 구조가 자료생성모형

과 분석모형 사이에서 일치할 때는 추정값과 

그 표준오차가 편향되지 않았고, 그 결과 모

수복구비율 역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값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반면, 자료생성모형과 분

석모형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추정값의 표준

오차 편향으로 인해서 모수복구비율이 이론적

으로 예측되는 값과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 

분석모형인 무선절편 모형이 자료생성모형보

다 더 간단한 모형이라면 추정값의 표준오차

가 과소추정되고 모수복구비율 역시 이론적으

로 예측되는 크기보다 작아지는 반면, 분석모

형인 무선기울기 모형이 자료생성모형보다 더 

복잡한 모형이라면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실제

보다 크게 추정되고 모수복구비율이 이론적으

로 예측되는 크기보다 컸다. 

  한편, 본 연구에서 편향의 방향보다 더 중

요한 질문은 시뮬레이션 조건이 “얼마나” 평

가지표에 영향을 주는가일 것이다. 이 질문은 

다시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실제 자료의 참가자 무선효과의 구조가 복잡

할 때 무선절편 모형의 사용이 실험조건 효과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무선절편 모

형의 표준오차의 편향 크기는 자료생성모형의 

참가자 무선효과가 비구조인 공분산구조에서 

분산성분 구조에서보다 더 컸다. 이는 실험조

건 효과의 개인차 분산의 크기가 크고, 각 실

험조건 효과 사이의 상관이 작거나 비일관적

일 때 무선절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실험조

건 효과의 유의성을 과도하게 잘못 탐지해 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시뮬레

이션 조건에서 큰 크기의 참가자 무선효과 분

산(=0.49)은 잔차 분산(=1)의 약 50%이었

는데, 이는 실제 실험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Lee, 2020). 이 수준에서 모수복구비율은 최소 

83%까지 작아져서 사전에 설정한 95% 신뢰

구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하면, 실제 자

료의 공분산구조가 무선절편 모형보다 더 복

잡한 경우에 분석모형으로 무선절편 모형을 

사용할 때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

지는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Barr 등(2013)에서

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둘째, 실제 자료의 참

가자 무선효과가 단순할 때 무선기울기 모형

을 사용하는 것은 실험조건 효과 추정에 얼마

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결과는 그 반

대의 경우만큼은 아니더라도 표준오차의 편향

에 의한 유의성 검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편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더라도 일관적으로 표준오차를 과대

추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모수복구비율이 최

대 97%까지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영가설을 

그만큼 덜 빈번하게 기각한다는 의미이므로 

검정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무선기울기 모형

은 모형선택 전략에서 최대모형에 해당하므로 

검정력은 다음 단락에서 논의된다.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선형 혼합효과 모형

설정에서 모형선택전략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신유철․이우열 / 선형 혼합효과 모형에서 실험조건 효과 검정을 한 차 비교

- 455 -

제안하는 바가 일치되어 있지 않은 주제이다

(Barr et al, 2013; Matuschek et al., 2017). 본 연

구결과는 연구자가 자료의 무선효과 구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모형비교를 먼저 시

행한 후 선택된 모형으로 실험효과 검정을 하

는 것이 비교절차 없이 무선기울기 모형을 사

용하는 것에 비하여 실험연구자에게 더 나은 

전략임을 시사한다. 그 첫 번째 근거로서, 적

어도 본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라 조작된 참가

자 무선효과의 구조와 분산 크기의 모든 수준

에서 모형비교 접근은 1종 오류의 비율을 유

의수준에 가깝게 산출하였다. 반면, 최대모형 

접근은 자료생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가설 기각 비율을 보였

다. 두 번째 근거로서, 모형비교 접근은 자료

생성모형이 무선기울기 모형일 때는 최대모형 

접근과 동등한 수준의 검정력을, 그리고 자료

생성모형이 무선절편 모형일 때는 최대모형 

접근보다 더 높은 검정력을 산출하였다. 특히, 

실험조건의 효과크기가 작을 때 이 차이가 두

드러졌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적으로 분

석했을 때 서론에서 예측했던 대로, 참가자 

무선효과의 공분산구조가 무선절편이 아니고 

분산 크기가 0.25 이상인 조건에서는 모형비

교 과정에서 최소 99% 이상 무선기울기 모형

이 분석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반면, 참가자 무

선효과의 공분산구조가 무선절편 모형인 조건

에서는 무선기울기 모형이 분석모형으로 선택

된 비율이 최대 1.2% 이하였다. 그렇다면 남

아있는 질문 중 한 가지는 최대모형 접근의 

사용을 제안한 Barr 등(2013)과 본 연구에서 

다른 결론을 얻은 이유일 것이다. Barr 등

(2013)의 시뮬레이션 조건 조작은 모든 무선효

과의 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모수를 균등분포

로부터 매 시행에서 무선적으로 추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조작은 많은 

시행에서 현실적인 가정과 맞지 않는 모수의 

조합으로부터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 Barr 등

(2013)에서 반영한 실험설계는 현실에서 시행

되고 있는 실험설계에 비해 너무 간단해서 최

대모형과 무선절편 모형의 복잡성이 큰 차이

가 나지 않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

험자료를 반영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시뮬레

이션 조건과 수준을 설정하였고, Barr 등(2013)

에 비하여 현실적인 실험설계에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본크기의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기존

문헌에서의 결과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가? 본 연구와 기존문헌들(Barr et al., 2013; 

Matuschek et al., 2017)은 사용한 참가자 수와 

문항 수의 크기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조건에 

사용한 모수가 모두 달라서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24-50의 참가자 크

기를 사용한 세 연구 모두에서 모수추정에서

의 문제를 보고하거나 발견하지 못했고, 참가

자 수를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조작한 Luke 

(2017)에서도 30명 내외의 참가자 수는 1종 오

류비율만을 고려했을 때 간단한 실험설계를 

위해 적절한 크기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서는 추가적으로, 실험조건 효과의 크기를 조

작하여 효과크기에 따라 연구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검정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화한 단위에서 중간크기의 효

과를 성공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30명의 참

가자 수는 충분하지만, 작은크기의 효과를 성

공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참가

자 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비교 접근에서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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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형비교보다 단순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만을 비교한 후 선택된 모형을 분석모형

으로 사용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모형비교는 

모형의 복잡성에 미치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후보모형을 만들고 각 모형의 적합

성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한다(Henderson & Denison, 1989). 

후보모형의 선정방법과 모형선택 전략은 실험

설계가 복잡해질수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것

보다 더 복잡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모

형의 복잡성 면에서 실험설계가 복잡해질수록 

무선절편 모형과 무선기울기 모형 사이의 모

수의 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뿐 아니라 두 

모형 모두 실제 자료의 무선효과 구조를 잘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Barr 등

(2013)과 Matuscheck 등(2017)에서는 무선효과

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포함관계가 아

닌(non-nested) 여러 후보모형을 제시하고 모형

비교 과정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그 모형 가

운데 일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가정으로 보인다. 다만, 두 

연구에서 모두 제안한 분산성분 모형은 복잡

한 실험설계에서 중간단계의 대안모형으로 사

용 가능할 것이다. 이 모형은 lmer 함수에서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Bates et al., 2015). 

추후 연구를 통해 실험조건의 수 또는 수준의 

수가 큰 실험설계를 위한 모형설정 방법을 조

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형비교 방법으로 

LRT를 사용하였지만 실험자료 맥락에서 이 

검정방법의 수행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LRT는 비록 본 연구상황에서처럼 비교되는 

두 모형이 서로 포함관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모형에 추가되는 모수가 공분

산구조의 분산과 공분산일 때는 자유도가 모

수의 수 차이인 카이제곱분포가 LRT를 위한 

참조분포(reference distribution)로서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Molenbergh & Verbeke, 2007; Zhang 

& Lin, 2008). 따라서,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선형 혼합효과모형에서 모형비교 방법 또한 

추후 연구문제로 제안될 수 있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실험자료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때 종속

변인의 변산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구조와 

크기를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모형이 자료

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료의 특성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 실

험조건 효과에 대한 추론이 부정확해질 수 있

다. 분석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만

약 연구자가 자료의 무선효과 구조와 크기에 

대한 사전가설이 없다면 모형비교를 통해 선

택된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모형비교 절차 없이 분석모형을 선택하

는 것에 비하여 선호된다. 제한된 시뮬레이션 

조건과 수준만을 조작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분석모

형으로 고려하는 심리학 실험연구자들에게 실

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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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rocedures for detect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 effect in a linear mixed-effects model

Yu Cheol Shin                   Wooyeol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a linear mixed-effects model for psychological experimental data analysis, the effect of the model 

selection procedure on detect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 effect was investigated through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pecifically, while changing the complexity of the random effect structure of the 

data-generating model, the type I error rate and power were compared between the model selection 

strategies. As a result, the maximal model approach (or the random slope model) showed relatively low 

statistical power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structure of the random component of the data was 

simple. On the other hand, when the model comparison approach was used, the Type I error rate 

approached the significance level, and the power was superior to or equivalent to that of the maximal 

model approach in all simulation conditions of this study. Finally, we discussed the points that 

experimental researchers should consider when using the linear mixed-effects model as an analysis tool.

Key words : linear mixed-effects models, experimental data, Monte Carlo simulation, parameter recovery, Type I err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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